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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즈니+ 오리지널 드라마 ‘카지노’ 이동휘

배우 이동휘가 디즈니+ ‘카지노’에서 호흡을 맞춘
대선배 최민식에 대해 “함께 있기만 해도 경외심
이 드는 존재”라고 말했다. 작은 사진은 ‘카지노’
이동휘의 모습. 사진제공｜안성진 작가·디즈니+

배우 이동휘(37)는 연기 공백이 생기
더라도 절대 조급해 하거나 욕심 내 무
리하지 않는다. “포기하지 않고 한결같
이 최선을 다해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
기회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”는 걸 지
난 시간 동안 온몸으로 배웠다.

2년 가까이 새 작품을 만나지 못하고
있을 때 1600만 명을 동원한 ‘극한직업’
이 운명처럼 다가왔고, 그 이후 1년의
공백이 찾아왔을 땐 MBC 예능프로그램
‘놀면 뭐하니?’의 프로젝트 발라드 그룹
MSG워너비에 합류해 또 다른 인기를
얻었다. 지난해 말에는 우상이었던 선배
최민식과 호흡한 디즈니+ 오리지널 드
라마 ‘카지노’도 선보였다.

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이
동휘는 “코믹한 캐릭터로만 쓰이던 제가
느와르갱스터장르인 ‘카지노’같은작품
에 출연할 수 있을지 몰랐다”고 말했다.
이어최민식과의연기 호흡이 “연기인생
의변곡점이됐다”면서“선배님은연기만
갈고 닦아 경지에 다다른 사람의 압도적
인눈빛을가지고계신다.함께있기만해
도경외심이생긴다”며감탄했다.

뀫“헤어진연인과만남?이해안되지만…”
이동휘의 공백은 어쩌면 더 큰 도약을

위한 성장 발판이었을지도 모른다.
15일 ‘카지노’ 파트2를 공개하고, 그에
앞서 정은채와 주연한 영화 ‘어쩌면 우
린 헤어졌는지 모른다’(어우헤)도 8일

먼저 선보이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.
빈틈이 없을 정도다.

그는 장기 연애 커플의 현실적인 연애
담과 이별을 그린 영화에서 몇 년째 공무
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
집에서얹혀사는남자준호역을맡았다.

“준호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한심한
남자예요. 전 무명시절에도 집에 가만히
있지 못했어요. 무조건 밖에 나가서 영화
사나 제작사를 한 군데라도 찾아 프로필
을 돌리려고 했어요. 나름의 데드라인까
지정해놓고진짜절박하게살았거든요.”

헤어진 여자친구를 친구로서 다시 만
나는 준호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.
준호 같은 지인들에게 “그러면 안 된다”
고잔소리까지한다.그러면서도 “본인도
연인과헤어지면다시는안볼수있냐”는
질문에는“근데또제가닥치게되면장담
할 순 없을 것 같다”며 쑥스럽게 웃었다.
그는 ‘오징어게임’으로 글로벌 스타가 된
정호연과 7년째 공개 연애 중이다.

뀫 “나얼 ‘응팔’ 배우들…소중한 인연들”
‘카지노’ 최민식, ‘어우헤’ 정은채 등

늘 훌륭한 선배·동료들과 함께 호흡을
맞추는 자신은 “복 받은 사람”이라고 말
한다. 가요계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꼽히
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나얼에게 프로
듀싱과 보컬 지도를 받을 기회를 준 ‘놀
면 뭐하니?’의 연출자였던 김태호 PD
에게도 감사했다.

“김 PD님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
해요. 성은이 망극하고 백골난망합니
다. 하하. 나얼 형은 ‘리빙 레전드’잖아
요. ‘놀면 뭐하니?’는 정말 하길 잘 한
거 같아요. 저는 가수도 아니고 부족한
게 많았을 텐데 나얼 형이 지도해주시느
라 정말 고생하셨어요.”

출연했던 작품의 배우들과는 늘 신기
할 정도로 오랜 인연으로 이어진다. 이
동휘 이름 석 자를 널리 알려준 2015년 t
vN ‘응답하라 1988’(응팔) 배우들과도
여전하다. 지난달에는 박보검, 류준열,
혜리, 고경표, 류혜영 등 ‘응팔’ 배우들
과 회동했다.

“제가 실제로 쌍문동(‘응팔’의 배경)
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것 같은 느낌마저
든다니까요. 진짜 이 친구들과 함께 어
린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. 그래서 만날
때마다 늘 반갑고 깔깔 대죠. 제 인생에
서 빠질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인연들이
죠.” 이승미 기자 smlee@donga.com

“최민식선배님과연기호흡…내인생변곡점”

코믹 벗고 느와르 갱스터 작품
선배님 압도적 눈빛 절로 경외심
연기포기않고지키면기회는와
공백 생겨도 욕심내지 않게 됐죠

핫이슈

배우 이수혁, 모델 한혜진, 방송인 이용진, 댄서 아이키(왼쪽부터)
가 6일 첫 방송하는 채널A ‘결혼 말고 동거’의 진행자로 나선다.

사진제공｜채널A

설 연휴 달궜던 채널A ‘결혼 말고 동거’
오늘부터 방송…실제커플 스토리 관심

편집꺠꺠｜꺠꺠좌혜경 기자 hk7048@donga.com

‘결혼? 동거?’
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만큼 ‘핫’한 주제다. ‘썸’타는 남

녀, 이혼한 부부 등 다양한 커플들의 생활을 보여주는
리얼리티가 인기를 끌면서 이번엔 실제 커플들의 동거
생활을 관찰하는 새 예능 프로그램이 찾아온다.

6일부터 방송하는 채널A ‘결혼 말고 동거’는 다년간
연애 중인 커플,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동거를 선
택한 커플, 이별 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커플 등이 출
연한다.

모델 한혜진, 방송인 이용진, 배우 이수혁, 댄서 아이
키 등 진행자들은 ‘동거의 선입견’을 깨기 위해 이날 오
전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열고 미리 시청자를 만난다. 이
들은 이를 통해 결혼과 동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녹화
후기 등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.

프로그램은 앞서 설 명절 연휴에 한차례 방송해 화제
를 모았다. 제작진이 폭 넓은 세대에 공개하고 싶다는
발칙한(?) 포부로 가족들이 모이는 설 연휴를 겨냥해 1,
2회를 지난달 20일 앞당겨 공개했다. 재혼, 시댁과의 관
계 등 현실적인 문제로 동거를 택한 커플들의 사연에 공
감과 호기심뿐 아니라 불편하다는 시선까지 각양각색의
반응이 엇갈리며 프로그램의 열기를 달궜다.

스타들의 출연도 화제에 불을 지핀다. 4년 만의 침묵
을 깨고 최근 활동을 재개한 그룹 빅뱅의 대성은 최근
비투비 서은광, B1A4 신우, 배우 조윤우 등과 함께 녹화
에 참여했다. 그가 예능프로그램에 나서는 것은 2017년
SBS ‘판타스틱 듀오2’ 이후 6년 만이어서 출연 소식만
으로도 시청자의 관심을 받았다.

유지혜 기자 yjh0304@donga.com

TV 프로그램 6일 (월)


